
소  감  문

일 시 : 2013년 7월 3일 ~ 5일
장 소 : 대천 한화리조트
주 최 : 전북대학교 공학교육 거점센터,
        공주대학교 공학교육 혁신센터

건축공학과 정아영

 융복합 설계 캠프,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저 어렸을 때 가보았던 과학 캠프에 전공지식만 
덧붙여서 참가하는 캠프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융복합 캠프는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담없이 참가했었지만 KMEDC는 대학생들의 열정이 넘치는 진지한 곳이었습
니다. 전국의 공과대학 학생들과 그리고 디자인과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뜻을 모아 아이템
을 만드는 것 정말 융복합이란 단어가 적절한 캠프였습니다. 조편성이 되고 추첨을 통해 
우리 조에 주제가 주어졌을 때 브레인 스토밍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공과대학이지만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서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또한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제에 어긋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버려야하는 아이디도 많았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고 각자의 전공에서의 견해와 주제와의 
타당성 또한 창의성을 다 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고민고민하에 잠을 관리할 수 있는 
DREAM CONTROL을 목표로 아이템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충돌과 기각이 있었고 그래도 우리 조는 서로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뜻을 하나
로 맞추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서로 양보하고 또 
주장하면서 아이템을 구성해냈습니다. 
 아이디어회의가 끝나서 뭔가 잘되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순조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
지만 작품제작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생각하기만 했던 것을 직접 
제작하려니 막막하였습니다. 주어진 재료가 과학상자 그리고 합판이나 우드락 같은 간단한 
재료들이었고 그것으로 실물 모형을 만드는 것을 쉽지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만져보지 못한 꼬마전구나 작은 모터, 톱니 등을 가지고 하나의 작동장치를 만드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직접 만지면서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원하던 작
동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다 표현하기에 원하는 재료가 없고 대체할만한 
시스템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원하던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또 단순화하
여 작업하였습니다. 마무리에는 디자인과 학생들이 라이노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만들
어 이해를 돕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함께 활동을 하였지만 서로 각자 맡을 역할
을 열심히 하여 하나의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뿌듯하기도 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발표 및 심사가 시작되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저희 조의 발표가 끝났고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상을 받지 못해서 허탈한 느낌은 있었지만 캠프가 끝나고 나니 조원들과
의 헤어짐이 아쉽기도 하고 조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과들과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 배우는 점도 
많았습니다. 
 디자인과 학생들은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과 컨셉을 잡는데 탁월했고 기계나 전자과들은 
회로나 동력원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저 또한 건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캠프에 참가하고 캠프가 끝나보니 다른 조의 잘한 점, 우리조의 아쉬운 점들이 눈에 보였
고 탐나는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디자인에 중점을 두지 않고 공학적인 면에 많은 신경을 
썼던 우리제품이 아쉽지만, 짧다면 정말 짧은 2박3일 시간동안 다같이 모은 아이디어로 
결과물을 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안 좋았지만 너무나 좋은 경험
이었고 다음에 이러한 융복합 캠프에 참가했을 때에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
니다. 
 다음에 캠프에 참가하게 된다면 많은 준비와 다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
습니다. 융복합 그 이름에 걸맞게 잘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는 공학을 배
우는 공학과 학생으로써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되었고 편협한 사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되고 캠프에 참가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내년에도 이 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면 후배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